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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이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돌봄서비스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민정
서울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The Effects of Work·family Balance of Working Mom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 Service Satisfaction, Sharing 
Housework,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Gender Role Attitude -  

Min-Jung Park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Department of Family Policy Work Life Balance Center

요  약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돌봄서비스 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
할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
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3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통제력, 
자아 수용 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
성장 수준이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오히려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만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돌봄서비스
제도 확대의 당위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사분담이 많고,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이 낮고,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양립의 갈등상황에서도 오히려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을 줄이고,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과 함께,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 service satisfaction, 
housework shar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gender role at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rking mother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20, 2013 to March 26, 2019, with a total of 163 questionnaires for working moms hav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esults demonstrating the positive effect of care service satisfaction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xtending the care service system. Notably, it was confirmed that 
psychological well-being increased in cases of work-family conflict as housework sharing, egalitarian sex
role attitude,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creased. Therefore, subsequent study will be necessary
to discuss further about sharing the spouse 's housework and raising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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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에 50.1%
을 넘은 이후, 2018년 52.9%까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로, 여성 취업자 수는 통계청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
장 많은 1,189만 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1].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비율 역
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여성노동시장
이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2012년 44%에서 2017년 
44.6%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2]. 반면, 합계출
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77명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출산율 감
소는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3]. 특히, 맞벌이 
중에서 무자녀 부부가 42.2%로 외벌이(30.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의 무자
녀 비중은 42.6%,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29.9%보다 높았다[4].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와 
출산율이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기혼취업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 두 영역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함으로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압박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역할긴장과 업무과중이 초래
되기 때문이다[5].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요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이로 인해서 역할 
간 갈등인 일-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6], 결국 취
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 있어서 여
성의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유지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가정양립
(work-family balance)정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맞벌이 
가정의 존재를 돌봄(care)노동의 공백으로 규정하고 하
나의 가족정책으로써 이러한 공백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나 실무계에서 계속 제기되었고, 그 
결과 여성친화정책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
해서 일·가정양립을 도모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집
중되어 왔다[7]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
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가정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
직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응하면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더욱 강
화하였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수준 강
화,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실
행되고 있으나 최근 이용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되거나 
정체되고 있으며 제도의 내․외적 사각지대로 인해 더 이
상 이용자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8]. 이는 제도 변화만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의 흐름도 지금까지는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
책 및 제도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일·가정양립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취업모
의 심리적 과정을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이 심리적 복지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일·가정양립의 수준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일·가정양립의 갈등이 인지하는 스트
레스를 가중하고[9], 가족갈등은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고 직장 갈등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10]. 

사회적 변화로 인해 많은 기혼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모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가정적 지원체계가 부족
하며 만족스러운 보육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직장과 가
정에서 수행하는 다중역할은 여성에게 시간적 부담과 심
리적 압박감의 원인이 되므로[11], 맞벌이 가정에서 어머
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김기현과 조복희(2000)의 연구 결과[12]는 취업모에 대
한 psychological well-being(심리적 복지, 행복, 안녕; 
이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취업모에게 있어서 자녀 돌봄은 일·가정양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업모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자녀 돌봄에 가장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될 뿐 아니라 모성애라는 본성을 고려하면 심리적 
복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취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불가피하므로 취업모를 대신하여 제공
되는 돌봄서비스를 만족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취업
모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직접 접촉해야 하는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신적 및 물리적 지지도 
취업모에게는 심리적 복지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일·가
정양립과 관련된 심리적 복지감은 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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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나며, 일 가정의 갈등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이 영향
을 받는 정도와 지각의 정도가 여성이 더 크다[13]. 더구
나 사회구조적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에게 과중한 
무급노동-돌봄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14], 맞벌
이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전통적이며 
경직된 성역할태도가 맞벌이부부에게 있어 역할갈등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보다 양
성평등적인 성역할태도가 요구되고 있다[15].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의 수준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러한 영향의 정도가 돌봄서비
스에 대한 만족, 가족의 지지 특히 배우자의 가사분담, 성
역할태도와 양성평등의식과 같은 젠더 관련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1 기본 개념의 검토
2.1.1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가정과 일에서 요구

되는 책임을 수행하고자 일터와 가정에 할당하는 감정, 
시간 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활동을 수행하는 상
태”라 정의할 수 있다[16]. 일·가정양립이 오늘날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이제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로부터 초래되는 필연적인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특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증가
하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가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일에서 역할이 주는 이중의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
면서 저출산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 현실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
한 거대 담론이 되고 있다. 

일터와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의 조화로운 수행은 두 
영역에서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그 결과 삶의 질을 고
양시킬 수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 역할 수행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
지만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 역할 
간 갈등(interrole conflict)이 초래되고 이는 개인의 만
족감과 삶의 질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일·
가정양립은 취업모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개인이 직업에 대해 갖는 가치관 및 평가가 인생에 
대해 갖는 가치관 및 평가와 공존하도록 균형을 유지하

는 것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논의는 두 영역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17]. 또한 일·가정양립의 개념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
는 인식과 만족이라는 정서적 요소 외에도 일과 가정에
서의 역할 간에 가능한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가능성[18]
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제
도가 하나의 문화로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일·가정양립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확대됨으로써 일이 
가정에 미치는 방해(work-family interference)나 가
정이 일에 미치는 방해(family-work interference)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긍정적 충실화(enrichment)의 관
점이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7]. Greenhaus et al.(2012)은 가정의 지지가 직장인
의 일·가정양립에 결정적 요소라고 주자하였다[19]. 즉 
일·가정양립은 갈등의 해소를 넘어 가정의 지지를 통해 
직업적 능력의 향상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는 것이다. 일·가정양립의 개념이 이렇게 확대됨으로써 
일·가정양립을 확보,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진
일보하여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로 연결되는 방안에 대
하여도 논의를 확대하여 문제의식을 발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1.2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개인이 생활을 통해 누리는 만족감과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반응으로 구성된다. 심
리적 복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잠재 능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행복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삶에 만족
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선 개념이다[20]. 개인
이 심리적 복지를 느끼게 되는 데에는 객관적 상황이 주
는 영향도 크지만 객관적 상황이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21], 자기 인식에 의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 심리적 복
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는 개
인의 삶에서 직면하고 경험하는 긍정과 부정의 현상 속
에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며[22], 행복이라는 요
소를 감안하여 한 개인이 자기 인생에 대해 스스로 느끼
는 만족도에 대한 자기 평가이다[23]. 

심리적 복지는 단일한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고 
다차원적인 복합 개념이다. 많은 학자들은 심리적 복지의 
요소로서 행복, 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을 제시하고 
있다[24].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특성으로는 스스로를 통
제하고 있다는 주도적 느낌의 자기통제감, 자신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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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기평가가 수반되는 자기유능감, 자아 존중감 등과 
생활을 통해 갖는 행복감, 결혼만족도 및 생활 만족도 그
리고 긍정 정서, 기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의 특성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과 좌절 등이 
있다[25].

2.1.3 돌봄과 가사분담 
돌봄은 도움이 필요한 약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과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26]. 가정에서 이
루어지는 취업모의 대부분 노동은 자녀 돌봄과 관련이 
있다. 돌봄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향하기보다는 타인을 향
한 행위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일·가정양립에서 방해요인
이 될 수 있다. 취업모는 자녀에게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고 있으므로 돌봄서비스를 제
공받는가 여부가  아니고 얼마나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가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돌봄은 일종의 사랑의 노동으로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친 한 행위로 이해되고[27], 타인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준다는 행위의 측면뿐 아니라 그에 대한 애정
과 관심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정서적 측면의 노고까지 
포함하게 된다[28]. 돌봄서비스 수혜자는 물질적, 신체적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에게는 다른 노동과 차별화되는 헌신과 봉사, 
애정과 관심이라는 특유의 규범이 요구되고 여기에 감정
적 기술까지 통합해서 수행해야 함으로, 돌봄은 고도의 
전문노동이라 할 수 있다[29].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취업모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결혼한 취업여성들이 가사노
동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반복적 일상적 행위의 참여도는 17%미만, 자녀양
육 참여도는  24.5%로 나타나고 있다[30].  통계청 생활
시간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여성의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238분임에 비해 남성은 53분으로 나타났다
[31]. 통계청 생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사노동에 대
한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짐으로써 여성의 일·가
정갈등은 심화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분담의 여부와 
수준차이가 일·가정갈등의 정도에 관여할 개연성이 상당
하고 배우자의 가사분담 정도가 클수록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1.4 젠더관련 요인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돌봄이 여성노동으로 인

식되는 풍습이 이어오고 있어 돌봄은 여성들에게는 사회
적 규정에 따라 무조건 수용하고 준수해야 하는 의무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이 결
합되면서 돌봄은 여성에게 더 적합한 노동행위로 평가되
고 있고 여성의 역할로 요구되고 있으며[32], 여성성의 
일부로 규정되고 있다[33].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이슈 
중 하나가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과 관련된 것이
라고 볼 때 젠더 관련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가
정양립의 문제가 젠더 이슈로 확대되면서 취업모에게 일
과 가정 두 영역의 부담이 전가됨으로써 개인으로서 삶
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감이 떨
어질 우려가 크다[34].

젠더관련 요인으로는 성역할 태도와 양성평등의식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성역할에 대
해 갖는 일반적인 태도는 남성의 일차적 성역할은 가정 
밖에서 수행해야 하는 도구적 역할인 생계유지의 역할로 
인식하고 여성의 일차적 성역할은 가정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정서적 역할인 돌봄의 역할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러한 이분법적 성역할 태도로 인하여 일·가정양립의 문
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35]. 이러한 성역할 태도는 취
업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성평등의식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르는 고정관
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
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녀가 동등하
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36].

2.2 선행연구
2.2.1 일·가정양립과 심리적 복지  
일·가정양립은 심리적 복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가정양립의 여하에 따라 심리적 복지의 정도가 달라
지기 때문이다. 즉 일과 가정 간에 갈등이 심화될 때 심
리적 복지는 부정적 측면의 특성이 강조됨으로써 전반적 
복지 수준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일과 가정에서 발생하
는 갈등은 유입 방향에 상관없이, 즉 가정에서 오는 역할
이 일에서의 역할과 갈등을 빚든지, 일에서의 역할이 가
정에서의 역할과 갈등을 빚든지에 상관없이 취업모의 심
리적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37]. 

일·가정양립과 심리적 복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임효창 등(2005)은 낮은 직무만족도와 이직에 대한 강한 
욕구가 일·가족갈등의 정도와 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
여줌으로써 일·가정양립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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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38]. 박주희(2018)는 서울에
서 거주하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50세 이하의 취업
모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압박에서 오는 심리적 복지의 저하가 존재
함을 밝혀냈다[39]. 즉 일·가정갈등의 수준이 낮을수록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는 커진다. Deniz Yucel(2017)는 
일에서 가정으로 야기하는 갈등, 가정에서 일로 야기되는 
갈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하여 결혼생활의 만족
도에 주는 영향도 존재하고 가정이 일에 주는 고양효과, 
일이 가정에 주는 고양 효과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주는 
영향도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40]. 이는 일·가정양
립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를 검토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2.2 일·가정양립과 돌봄서비스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돌봄 서비스가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돌봄이 여성의 전형적 역할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대체하는 돌
봄 서비스가 일·가정양립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취업여성들이 가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전통적 역할들, 
가사노동과 육아라는 역할이 일터에서의 역할 수행에 어
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어려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1]. 강은애(2007)의 연구는 돌봄서비스의 제공자들이 
상품화되면서 일종의 모성노동의 형태가 되면서 모성이 
강요되는 실정을 분석하고 있다. 즉 모성서비스 제공자 
역시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럼으
로써 일·가정양립이라는 이슈를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여성이고 더구
나 자신은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사회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 심각한 일·가정갈
등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돌봄 서비스
는 일·가정양립에 있어 임시방편적 해결책에 불과하며 
그 존재 여부보다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Glenn(2010)의 연구는 유급 돌봄서비스의 확산이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조직화의 방식에 변화를 초래한 것
에 착안하여 이를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논의와 연결한
다[42]. 유급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 보다 조직화 
기업화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영리성이 제기하는 이슈
가 있다는 것이다. 돌봄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 외에 
실제 돌봄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서비스의 관리자
가 가정 내 돌봄서비스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돌봄서비스

의 질과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이
는 돌봄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류임량(2016)
의 연구에서도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가족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제공자와 그 돌봄서비스를 
수혜하는 취업여성 사이의 양자 관계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과 균형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조
직과 관련된 제도적 기준과 규칙이 필요하며 이 기준과 
규칙의 설정에 있어 일·가정양립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43]. 즉 보육 서비스 제
공 시간의 유연화, 돌봄서비스 인력 훈련기간의 공영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2.3 일·가정양립과 가족지지
많은 연구자들이 일·가정양립에서 가족 지지는 필수적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erguson et al.(2012)은 동료나 
배우자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를 탐구하고 이 사회적 
지지가 일 가정의 균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검토하였
다[44]. 이들은 배우자 지지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일·가
정양립에서 다른 어떤 지지보다 더 효과적인 기여를 하
고 있음을 밝혀냈다.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 theory)을 적용하여 동료나 배우자로부터 사
회적 지지를 얻을 때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
움을 주는 자원들을 획득하게 되고 이는 일과 가정 두 영
역에서의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제
공하였다. 

박주희(2018)는 일·가정양립이 한 개인의 심리적 복
지에 주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
과를 조사하였다[45]. 이 결과에서는 실제 취업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배우자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취업여성들이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받는 배우자 지지
의 정도가 사회적 지원제도로부터의 지지보다 약한 것으
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양립에 대한 가족 지지 특히 배우자 지
지가 취업여성들이 원하는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는 가정에서 
일에 야기하는 갈등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더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지지가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로 인해 직장에서의 역할수행을 
어렵게 하는 갈등에서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조절하
는 기능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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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일·가정양립과 젠더관련요인
Lewis & Campbell(2008)은 영국에서 일·가정양립

이 가져오는 효과와 일·가정양립이 정책적 차원에서 갖
는 중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성역할 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장하였다. 이는 일·가정양립이 사회적 평등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46]. Hagqvist 
et al.(2017)은 직장 생활에서 평등이 지지되고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는 규범이 작동하는 국가에서는 일·가정갈
등과 낮은 심리적 복지와의 상관성이 없을 것이라는 가
정 하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47]. 그 결과 일터에서 높
은 성역할 평등성을 보이고 여성 취업에 대한 규범이 강
한 나라에서는 일·가정양립과 심리적 복지 간의 관련성
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 역할
이 형성되는 맥락이 일·가정양립과 심리적 복지 간 관계
에 대한 탐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보여준다. 
Lomazzi et al.(2019)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회구조
의 맥락이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성역할 평등성에 대한 지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지표라는 가정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48]. 그 결과 
맞벌이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일터에서의 지원이 
성역할에 대한 보다 평등주의적 태도와 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 일·가정양립에서 성역할 평등성이 중
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가정양립을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양성 모두에서 
제도적 지원이 일·가정양립의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사실
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과 가설의 설정
국내의 취업모 관련 연구는 1990년대부터 점차 이루

어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지만, 주로 일·가정양립 정책의 필요성과 제도의 
내용, 정책 효과에 초점이 두어졌다. 일·가정양립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과 가족생활 모두를 수행해야 하는 취업모
의 부정적인 경험을 완충시켜줌으로써 심리적 복지를 향
상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Fig.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design

돌봄서비스, 가사노동의 분담 등은 취업모에게는 일터
에서의 공적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중으로 수행해
야 한다는 부담이 상당함을 대변하고 있다. 돌봄이 결혼
과 친족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무급 가사노동이나 개인 
서비스로 규정되면[49], 젠더 이슈가 일·가정양립과 관련
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취업모가 정책의 
혜택을 실제로 받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일·가정양립갈등
에 대한 인식 수준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그 영향에 대하여 돌봄서비스 만족, 배우자 가사분
담과 양성평등의식, 성역할 태도 등의 젠더관련요인 등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가정양
립보다는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설
문문항은 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므로 독립변
수는 일가정 양립갈등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라 설정된 다섯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일·가정양립갈등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양성평등의식은 일·가정양립갈등이 심리적 복

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성역할태도는 일·가정양립갈등이 심리적 복지

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4. 배우자 가사분담은 일·가정양립갈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5.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일·가정양립갈등이 심리

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3.2 측정도구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모든 변수는 주성분분석법과 배

리맥스회전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하
다고 확인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가정 양립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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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립갈등과 직장양립갈등의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고, 심리적 복지는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나머지 변
수는 모두 하나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변수에 대한 설
명은 아래와 같다. 

3.2.1 일·가정 양립갈등
일·가정 양립갈등은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역할

이 상호 양립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한다. 이는 직장역할 때문에 가족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생기는 갈등과 가족역할 때문에 
직장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생기는 갈등으로 구분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송다영 등(2010)이 개발한 측정도구 
중 직장과 가정의 갈등을 구분할 수 있는 8개 문항을 사
용하였다[50]. 직장역할 때문에 가족역할을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에 생기는 갈등을 가정양립갈등으로 정의하고, 
“①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고 느낀다, ② 나는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을 위해 수행하
는 일에 자주 쫓긴다, ③ 나는 직장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종종 소홀할 때가 있다, ④ 나는 직장일 때문에 집에 오
면 너무 피곤해서 집안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자주 있다” 
등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역할 때문에 직장역할
을 수행하기 어려워 생기는 갈등을 직장양립갈등으로 정
의하고, “① 나는 직장에서 일을 위해 쓰는 시간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낀다, ② 나는 집안일이 많아서 직
장 내 업무를 자주 쫓긴다, ③ 나는 집안일로 인해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업무회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④ 나는 집안일 때문에 직장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직장 일을 잘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자주 있다” 등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양립갈등의가 
Cronbach's α 계수가 0.871, 직장양립갈등의 Cronbach's 
α 계수가 0.892 , 8개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
는 0.897로 나타났으므로 신뢰성이 검정되었다. 
Nunnally(1978)는 Cronbach's α 계수가 0.70 이상이
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판정하였으나 사회과학에서는 
0.6 이상이면 허용가능 수준으로 본다[51]. 

3.2.2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Ryff(1989)의 정의를 적용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
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에 대해 
지배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
현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상태”로 조작적 정의를 한
다[52]. 본 연구에서는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복

지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등(2001)이 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수정하여 
개발한 46개 설문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53]. 설문문
항은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을 혼합하여 구성하였고 
부정적 문항을 실증분석과정에서 역코딩하였다. 하위요
인으로는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개인적 성
장(personal growth), 자아 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
율성(autonom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등의 6개
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계수는 통제력이, 개
인적 성장이, 자아 수용이, 긍정적 대인관계가, 자율성이, 
삶의 목적이 0.823에서 0.902 로 산출되었고 전체 46개 
문항은 0.857로 나타났으므로 신뢰성이 검정되었다. 

3.2.3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의 조작적 정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별에 따르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
록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는 의식이다. 
국내에서는 1999년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
구원)에서 개발된 성인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와 2002년 개
발된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가 있
다. 2016년에는 기존의 척도가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반
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하에 개정판을 개발하였는데, 가정
생활, 교육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4개 생활영역
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
정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척도(KGES: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중 단축형을 사용하였다[54]. 
단축형은 12개의 문항으로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
화영역, 직업생활영역의 4개 하위구성 요소별로 각 3문
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지를 평가하는 문항은 실증분석과정에서 역
코딩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0.925로서 신뢰성
이 검정되었다. 

3.2.4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성에 따른 역할 및 행동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규범적 인지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 결혼생활의 
각 영역에서 성에 근거하지 않은 역할 공유를 지지하면 
근대적 태도, 성에 따른 역할 구분을 지지하면 전통적 태
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기연(2000)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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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55], 점수가 높으면 근대적 태
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문문항의 예는, “ 
아내가 직장생활하기를 원한다면 그 결정은 아내의 의사
에 맡겨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
이 좋다”, “아이를 건강하고 원만하게 잘 기르는 것이 여
성이 사회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등이다. 전통
적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은 실증분석과정에서 역코
딩하였고, Cronbach's α 계수는 0.796으로서 신뢰성이 
검정되었다. 

3.2.5 남편의 가사분담
남편의 가사분담은 아내의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남

편이 가사를 분담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박주희(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5개 문항을 
사용하며 구체적으로는 ʻ식사·요리준비ʼ, ʻ설거지ʼ, ʻ세탁ʼ, ʻ
시장·쇼핑ʼ, ʻ집안청소ʼ에서의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를 질
문하였다[45]. Cronbach's α 계수는 0.904로서 신뢰성
이 검정되었다. 

3.2.6 돌봄서비스 만족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부모, 부모외 가족, 가족외 개
인)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0.824로서 신뢰성이 검정되었다. 

3.2.7 통제변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소득, 자녀수, 직업, 학년, 형제유무 등을 조사하였
다. 연령, 자녀수, 자녀 학년는 연속변수, 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소득(백만원 급간)은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초등학생의 학년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초등학생을 돌볼 수 있는 형이 존재
하는가가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형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3.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조사에 앞서 전문가 3인에 의뢰하여 설문문항에 대

한 검토를 받아, 문항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객
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설문
조사 작업을 의뢰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180부 중 불성
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고 163부의 설문
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녀의 수를 보면 한 자녀인 경우가 66명(40.5%), 2 
자녀인 경우가 77명(47.2%)으로서 대부분이 2자녀 이하
에 해당하였다. 학력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인 취
업모가 146명으로 90%에 달하였다. 취업모의 직업은 사
무직이 93명(57.1%)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는 판매/서비스직 21명(12.9%), 전문직 15
명(9.2%), 자영업 12명(7.4%), 공무원 5명(3.1%)의 순이
었다. 월평균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72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0-500만원이 44명
(27.0%). 300-400만원이 26명(16.0%), 300만원 이하가 
21명(12.9%)였다. 초등학생 자녀 중 저학년생과 고학년
생의 비율은 각각 57%, 43%로서 저학년생의 수가 조금 
더 많았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 2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주
요변수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
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는 상호작용항
의 유의성으로 검증하였다.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1.0.9%, 전문대졸이 23.9%, 대

졸 이상이 65.0%)로서 취업모의 학력은 높은 수준이었
다. 맞벌이 가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5.5%로 가장 낮았고 500만원 이상이 44.2%로 
가장 높았다. 자녀수는 2인이 기장 많은 58.3%였다. 초
등학생의 학년은 저학년이 58.3%로서 고학년보다 높았
다. 직업은 사무직이 57.1%로 가장 높았다. 주요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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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Average Standard 
Deviation

Psychological 
Well Being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Gender Role 
Attitude

Sharing 
Housework

Care service 
Satisfaction

Work  Family 
Conflicts 3.1741 0.76998 -.155* -.279** -.245** .298** .272**

Psychological 
Well Being 3.1418 0.36208   .165* .161* .338** .276**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3.9356 0.76893     .781** -0.117 -.304**

Gender Role 
Attitude 3.5624 0.63008       -.203** -.309**

Sharing 
Housework 3.2969 1.01674        .501**

Care service 
Satisfaction 3.0368 0.74536

notes)  ** p<.01, * p<.0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는 절대 값
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8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
포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Spec. Frequency Culmulative rate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8 11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 39 23.9

College or higher 106 65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9 5.5

200-300,000 
Yuan 12 7.4

300-400,000 
Yuan 26 16

$ 400-500 44 27
More than 5 
million won 72 44.2

Number of 
children

1 31 19
2 95 58.3
3 or more 37 22.7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Lower grade 95 58.3

The upper grades 68 41.7

Sibling 
relationship

Single 31 19
Elementary 
school brothers 36 22.1

Existence of
Younger brother 50 30.7

Existence of
Older brother 34 20.9

Brother, brother 
existence 12 7.4

job

Office work 93 57.1
self-employment 10 6.1
Sales service 22 13.5
Production / 
simple labor 6 3.6

Profession 15 9.2
Official 4 2.5
Other 13 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Table 2.에서는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를 요약하였다. 성 이슈에 대한 변수를 살펴보면 양성평
등의식의 평균이 3.935(표준편차 0.768)로서 성역할태
도의 평균 3.5624(표준편차 0.630)보다는 조금 높은 수
준이었다. 그 외 일가정양립갈등, 심리적 복지, 가사분담, 
돌봄서비스만족 변수의 평균은 3.0368에서 3.2969의 범
위를 보이고 있어 3보다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가설의 검증에도 사용되며 가설 관계
의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함으로써 변수 간 관련성의 대체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가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일·가정양립갈등과 종속변수인 심리적 복
지 간의 상관계수는 -0.155로서 5% 수준의 유의적인 부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가설에서 기대한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태도는 부(-)의 상
관관계, 가사분담과 돌봄서비스만족는 정(+)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모든 변수는 심리적 복지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4.2 가설의 검증
취업모는 육아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지만 직장인으로

서의 자아실현 욕구도 함께 가지에 일과 가정의 중요도
가 교차되는 상황에서의 일·가정양립갈등이 취업모의 심
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의 차원을 단일 차원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6개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보아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갈등과 심리적 복지 
변수를 하위 변수까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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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factor of Psychogical Well Being
Psychological 
Well BeingSpec. Control Self-

acceptanc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utonomy Purpose of 
life

Personal 
growth

Control 
variable

Education .146* -0.043 -0.007 0.041 .112* .141* 0.102
Age -0.085 -.149* 0.07 -0.068 0.097 0.1 -0.019
income .304*** .223*** .160** -0.003 0.054 0.108 .186**
Number of 
children 0.056 0.052 0.004 -0.038 0.094 0.013 0.065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0.09 0.014 .144* 0.103 0.07 -0.025 0.101

Existence of 
Older brother 0.072 0.124 -0.058 0.147 -0.118 0.076 0.02

Independen
t variable

Family Conflicts -.152* -0.074 -0.086 -0.037 -0.094 .375*** -0.08
Work Conflicts -.168* .334*** -.321*** .193* -0.068 0.072 -0.081
R² 0.264 0.18 0.229 0.073 0.06 0.243 0.102

Modified R² 0.226 0.137 0.189 0.024 0.012 0.204 0.055
Overall F 6.92*** 4.222*** 5.720*** 1.508 1.239 6.194*** 2.186**

notes)  * p<.10, ** p<.05, *** p<.01

Table 3. The Effects of Work Family Confli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Sub-factor of Psychogical Well Being
Psychological 
Well BeingSpec. Control Self-

acceptanc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utonomy Purpose of 
life

Personal 
growth

Regulatory 
variabl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308 -0.277 -0.469 0.234 -0.469 -.735** -0.382

Interaction 
term

Family*Gender 
equality 1.268* 1.238* 0.68 0.279 0.68 1.390** 1.269

Work*Gender 
equality -0.673 -0.824 0.316 -0.657 0.316 -0.124 -0.418

notes)  * p<.10, ** p<.05, *** p<.01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equality 

4.2.1 가설 1의 검증
일·가정양립갈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IF는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으며

Dubin-Watson지수도 2에 근접하고 있어 오차항의 자
기상관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에서와 같이 통제변수 중 심리적 복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이다((β=.186, p<.05). 
심리적 복지를 하위 요인별로 분석하면, 학력 변수는 통
제력, 삶의 목적, 개인 성장 등에 대하여 10% 수준의 유
의한 정(+)의 영향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주변 환
경을 잘 통제하고, 목표를 잘 성취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령은 자아수용에 10% 수준의 유의한 부(-)의 영향
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은 통제력, 자아 수용 등에 대하여 1% 수준의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 대인관계에
는 5% 수준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등
학생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인식
되고 있으나, 자녀수와 형의 존재 여부는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일·가정양립갈등의 하위
요인인 가정양립갈등과 직장양립갈등은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하위 요인별 분석에서는 다양한 방향을 보여
주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먼저 부(-)의 영향을 보이는 
세 가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과 통제력,  직장양립갈등과 
통제력, 직장양립갈등과 긍정적 대인관계이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환경에 대한 통제력
은 약화되고 직장양립갈등이 있으면 대인관계를 긍정적
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정
(+)의 영향을 보이는 세 가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개
인 성장(β=.375, p<.01), 직장양립갈등->자아수용(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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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p<.01), 직장양립갈등->자율성(β=.193, p<.10) 
등이다. 특히 가정양립갈등이 있을수록 개인 성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생활의 희생이 있어야 취
업모의 개인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
고 있다. 

4.2.2 가설 2-5의 검증: 조절효과
조절효과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

귀분석의 1단계는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는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통제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3단계
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조절변수의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곱한 변수인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켜 상호
작용항의 유의성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4.
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요약하였
다. 직장양립갈등에서는 조절효과가 없었으나, 가정양립
갈등이 통제력(β=1.268, p<.10), 자아수용(β=1.238, p<.10), 
개인성장(β=1.390, p<.05)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개인성장의 경우 조절효과 양상을 나타낸 Fig. 2.를 
보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보이는 
반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오히려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Fig. 2.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equality 

이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의 정(+)의 조절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취업모는 가

정양립갈등이 높아지면 그로 인한 업무성과 향상을 성취
하면서 통제력, 자아수용, 개인성장 측면에서 행복감을 
인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제력과 자아수용에서도 유
사한 양상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요약한 Tabl 5.
를 보면, 가정양립갈등에서는조절효과가 없었으나, 직장
양립갈등에서는 자아수용(β=-.944, p<.10), 자율성(β
=-1.977, p<.01)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자율성의 경우 조절효과 양상을 
나타낸 Fig. 3.을 보면, 성역할태도 수준이 낮은 경우는 
직장양립갈등이 커지면 자율성 수준이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성역할태도 수준이 높은 경우는 직
장양립갈등이 커지면 자율성 수준이 오히려 작아지는 부
(-)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Fig. 3.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이처럼 여성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할수
록 직장양립갈등이 생기면 취업모는 자율성과 자아수용
이 훼손되며, 복지 수준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또한 자아수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양상의 조절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에서는 배우자 가사분담의 조절효과 검증 결
과를 요약하였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만족할 만한 가사분
담을 하게 되면 직장양립갈등이 증가하더라도 자아수용
(β=.890, p<.05), 대인관계(β=-1.073, p<.05), 통제력(β
=1.292, p<.10), 개인성장(β=1.390, p<.05)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유의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자아수용의 경우 조절효과 양상을 보면, 가사분담이 
작은 경우는 직장양립갈등이 커지면 자아수용 수준이 작
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가사분담이 많은 경
우, 직장양립갈등 상황에서 자아수용 수준이 오히려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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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factor of Psychogical Well Being
Psychological 
Well BeingSpec. Control Self-

acceptanc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utonomy Purpose of 
life

Personal 
growth

Regulatory 
variable

Gender 
Role attitude -0.144 0.392 -0.349 .845* 0.346 -0.64 -0.022

Interaction 
term

Family*Gender
role attitude 0.711 0.279 0.476 0.635 -0.028 0.59 0.627

Work*Gender role 
attitude -0.278 -.944* 0439 -1.977*** -0.243 0.676 -0.297

notes)  * p<.10, ** p<.05, *** p<.01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

Sub-factor of Psychogical Well Being
Psychological 
Well BeingSpec. Control Self-

acceptanc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utonomy Purpose of 
life

Personal 
growth

Regulatory 
variable

Sharing
housework 0.406 -0.139 0.172 -0.138 -0.092 0.369 0.235

Interaction 
term

Family*Sharing
housework 0.504 0.055 0.81 -0.617 0.952 .888* 0.694

Work*Sharing
housework -0.609 .890** -1.073** 1.292*** -0.477 -1.243*** -0.554

notes)  * p<.10, ** p<.05, *** p<.01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 of sharing housework

Sub-factor of Psychogical Well Being
Psychological 
Well BeingSpec. Control Self-

acceptance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utonomy Purpose of 
life

Personal 
growth

Regulatory 
variable

Care service
Satisfaction 0.045 -.674* 0.573 -0.327 -.920** 0.532 -0.109

Interaction 
term

Family*Care service 
Satisfaction 1.789*** 2.121*** 1.613** 1.571** 3.084*** 1.02 2.712***

Work*Care service 
Satisfaction -1.783*** -0.638 -2.821 -0.985 -1.918 -1.944 -2.628

notes)  * p<.10, ** p<.05, *** p<.01

Table 7.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 service 

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정(+)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배우자가 많은 가사분담을 하는 취업모는 가정에
서 가지는 심적, 신체적 편안함이 직장생활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7. 에서는 돌봄서비스 만족의 조절효
과 검증 결과를 요약하였다. 다른 조절변수와는 달리 돌
봄서비스 만족변수는 대부분의 심리적 복지 하위차원에 
대하여 높은 유의수준의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돌봄서비스 만족이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는 돌봄서비스 확대의 당위성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5. 결론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일
과 가정 둘 중 하나를 포기 하지 않고, 일과 가정에서 균
형적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미에서 일·가정양립에 대
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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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전통적이며 경직된 성
역할태도가 가족 내 역할갈등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57]. 최근의 일·가정양립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남녀 모두에게 보
다 양성평등적인 성역할태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의 수준이 심리적 복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과 가
정의 중요도가 교차되는 상황에서의 일·가정양립갈등은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에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 가족의 지
지 특히 배우자의 가사분담, 성역할태도와 양성평등의식
과 같은 젠더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하위변수로 설정하
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복지를 하위 요인별로 분석하면 학력이 높을수

록 주위 환경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고 삶의 목적을 성취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연령
은 많을수록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은 통제력, 자아 수용 등에 대하
여 1% 수준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긍정
적 대인관계에는 5% 수준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자녀수와 초등학생을 돌볼 
수 있는 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경우는 가정양립
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가정양립
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오히려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의 정(+)
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성평등의식 수준
이 높은 취업모가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취업모에 
비해서, 가정양립갈등 상황에서도 업무성과 향상을 성취
하면서 통제력, 자아수용, 개인성장 측면에서 행복감을 
인식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서 
취업모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양성평등의식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성역할태도 수준이 낮은 경우는 직장양립갈등이 커지
면 자율성 수준이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성역할태도 수준이 높은 경우는 직장양립갈등이 커지면 
자율성 수준이 오히려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취업모 스스로가 가사노동이라 가족돌봄
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직장양립갈등 상황

에서 자율성과 자아수용이 훼손되고, 복지 수준 또한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사분담이 작은 경우는 직장양립갈등이 커지면 자아
수용 수준이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가사
분담이 많은 경우, 직장양립갈등 상황에서  자아수용 수
준이 오히려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서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정(+)의 조절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즉, 취업모가 가사노동과 가족돌봄 등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자와 함께 나눠가지고, 배우자가 실제 가사
분담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경우, 심적-신체적 편안함
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직장생활에서 긍정적으로 효과
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만족이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
치는 정(+)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고, 이는 돌봄서비스 확대의 당위성에 대하여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족 
공동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가족구성원이 공감하고 사
회-정책적으로 그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론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역할태도와 양성평등의식과 같은 젠더 관
련 요인에 따른 영향력을 알아보았으며, 양성평등의식 수
준이 취업모의 통제력, 자아수용, 개인성장 측면에서 행
복감을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직장양립갈등
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성역할태도 수준이 낮은 경우는 
자율성 수준이 증가하고, 남편과의 가사분담이 많은 경우
에는 자아수용 수준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제 
남편과의 가사분담 정도가 취업모의 행복감 증진에 기여
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변수별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였으나, 정책적 제안으로써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제적인 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후속연구를 통해서 양성평등의식과 성역할태도, 그
리고 가사분담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
상별, 연령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응답자들은 자기기입방식으로 응답
하였으므로 설문응답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방식이나 
FGI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응답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취업모를 대상으
로 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책 입안을 위한 정
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사
분담의 적정 기준을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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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취업모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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